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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
기후클럽 제3차 총회 개최

-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원칙, 저탄소 철강 표준 등 논의
- 우리 업계 의견 반영을 통한 우호적인 국제 탈탄소화 환경 조성

  우리 정부(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, 환경부)는 3월 27일(목, 현지시간) 독일 

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 클럽(Climate Club)* 제3차 총회**에 참석하여 전

세계적인 산업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  * ‘23.12월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, G7을 포함한 46개국이 참여, 

한국은 초대 운영위원국(7개국)으로 활동 중

 ** Body of the Members Meeting : 기후클럽 회원국(46개국)이 참석하여 의견 교환, 

향후 계획과 공동 성과 도출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(연 2회)

 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회원국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국가 

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 관련 환경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동 대

응 원칙 논의를 비롯하여 철강·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

위한 정의와 표준 정립, 수요·공급 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

하였다. 아울러,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·금

융·시장 연계를 제공하는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진국과 개도국간

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 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

여 국제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, 앞으

로도 우리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

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 또한, 글로벌 매칭 플랫폼 등 협력 

기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

나갈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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